
◐ 기 간 : 2011년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 접 수 처 :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 신고요령 및 절차
1. 신고인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총무원에 제출한다.
2. 총무원 종회, 원로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3. 총무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준 비서류
승려 및 분한신고서 1부. 서약서. 주민등록증등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승려증 사본 1부. 구 사원등록증. 구 주지 임명장. 사진 5장. 학력,경력 증빙서류첨부.
이력서 1부 (서류경비 10만원)

◐ 유 의사항
1.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종도는 자격정지, 탈종, 고유번호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한 신고기간 후 본 종단에 앞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효력 상실되오니 기간안에

종도님들께서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담금 및 제반 공과금 미납시 신고 및 접수 불가 합니다.
4. 제반 사항 하자시 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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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칭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4호 전사련

법인으로 등기된 명칭이오니
무단사용하거나 도용하면
민형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硏究 및 受講生 모집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
통, 근육통, 골절통, 편정두통, 좌골신경통, 자궁
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
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환
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악성
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등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대장염

축농증, 알레르기성비염

백전풍, 백나병, 백반증

당뇨, 정력,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신종플루,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색, 부인혈풍두양

심장신장기능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유방암, 유선염

임신구토, 임신빈혈

현훈(眩궒),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쇄약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聾), 정신상쾌,
식욕증진, 오로칠상허손(五걓七傷虛損), 간상
(肝傷), 치매, 냉누출(冷淚出), 양기부족

오백산(五白散), 강유탕(糠楡湯)

(참고문헌: 東醫寶鑑)

기효만령단
(寄效萬靈丹) 

안중산(安中散) 

창이환(蒼耳丸)  

호마산(胡麻散) 

익수환(益壽丸) 

청보환(淸補丸) 

생간건비탕(生肝健脾湯) 

소풍산(消風散) 

청심연자음(淸心곝子飮)

신효과루산(神效瓜蔞散)

팔진탕(八珍湯) 

귀비온담천마탕
(歸脾溫膽天麻湯) 

총명익기탕(환)
(聰明益氣湯)(丸) 

항암식품(抗癌食品) 

문의: 慈悲會02)722-4848 / 010-2538-7789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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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승이 물었다. 
“저는 남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불법을 배우려
고 합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남쪽에 가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발견
하였거든 급히 달려서 지나가라. 또 부처님이 계
시지 않는 곳에도 머물러서는 안 돼.”
학승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버드나무의 솜, 버드나무 솜.”

問 學人擬向南方學些子佛法去如何 師云 엓去
南方 見有佛處急走過 無佛處겘得住 云 與졟卽學
人無依也 師云 柳絮柳絮

부처는 모양에도 없고, 이름에도 없고, 느낌에
도 없다. “만약 여기에 부처가 있다”라고 말한다
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절대 부처가 아
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부처가 있는 처소를
만나게 되거들랑 급히 지나갈 것이고, 부처가 없
는 처소를 만나거들랑 더더군다나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으니 바로 알아차리길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엔가 의지할 것이 없어지

면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된다. 이것은 나약해졌기
때문이다. 원래 본심은 나약하지 않다. 스스로 강
하고 위대하다. 무엇엔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불종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마치
버드나무 솜처럼 스스로 자유로워져라. 나중에 조
주 스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세 치 혀에 의지하지 않아도 역시 지금[今時]
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의 말에 따른다면 자네가 어떻게 알
겠는가?”

問 겘籍三寸 還假今時也無 師云 我隨엓道 엓作
졟生會

현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
리는데 어떻게 현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
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현재는 분명 존재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현재가 존재
한다고 해도 그 현재를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단 한 번
도 정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나 생각이 미

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마음, 근원
사랑 미움 진리 등 중요한 단어에 대한 것들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
이 분명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사가 복잡해지
는 것이다. 이들이 허망한 것임을 파악하고, 이 모

든 것을 떠난 초인이 된다면 우주를 관통한 대인
(大人)이 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끝없는 우주에 사람이 수수히 많아.”
학승이 말했다. 

“청컨대 노스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
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대답 없이 있어야 해.”

問 如何是和尙家風 師云 茫茫宇宙人無數 云 請
和尙겘答話 師云 老僧合與졟

조주의 가풍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답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끝없는
우주에 사람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한 것은“나
같이 평범한 사람이 망망한 우주에 무수히 많은
데 가풍을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 특별한 것이 있
어야 나의 가풍은 이렇다하고 말해줄 것이고, 해
줄 가풍이라는 것이 있어야 말해줄 것인데, 나는
평범한 다른 노인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라는 뜻
이다. 
도가 깊어질수록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된다.

고품격의 단어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평범
한 노인들의 말만 오고 간다. 

열반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며 최고
의 가치이다. 그런 만큼 열반은 인간의 완전한 이상
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석존의 열반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한 전형이다. 그 열반의 바탕
에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 불성은 그와 같은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이 석존의 열반을 통해서 발견
해 낸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고 가장 이상적인 원리
였다. 따라서 연기법이 석존의 정각을 통해서 드러
났다면 석존의 열반이 창출해 낸 걸작은 불성의 사
상이었다. 
석존의 열반은 불교교단사의 입장으로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아울러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
도 석존의 열반은 이전까지의 열반과 이후의 열반의
개념이 가장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이전의 열반
개념은 늘상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해 그 원
인과 과정과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서 불도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열반개념은 모든 사
람들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체의 유정 무정에 이르

기까지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불성이 완전하게 그 개념을 확보

하여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곧 불성
은 열반의 바탕 내지는 열반의 속성으로까지 발전했
다. 그래서 불성은 법신이 모든 대상에게 충만하고,
진여불성은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하며, 여래의 종성
이 모든 대상에게 구비돼 있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심지어 대비천제의 개념을 창출해 일천제에 이르기
까지 궁극적으로 불성의 실현을 주장했다. 이 점은
불성이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적인 범위로 확대되어가는 출발이 됐다. 
경전은 그 성립과 성격으로 보면 편찬된 경전과

창작된 경전으로 분류된다. 〈대반열반경〉도 편찬본
과 창작본이 있다. 그 성립으로 보면 전자는 고본
〈대반열반경〉이고 후자는 신본〈대반열반경〉이다.
고본〈대반열반경〉은 초기불전에 속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원시열반경〉으로 불리고, 신본〈대반열
반경〉은 대승불교에 속하기 때문에〈대승열반경〉이
라 불린다. 〈원시열반경〉은 빨리어로 씌어져 있고,
〈대승열반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씌어져 있다. 전자
는 일반대중에 대한 설법으로서 특별한 해설이 없어
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에 비하여, 후자는 보살들
을 상대로 설법한 것으로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내용
까지 가미되어 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
가 있다. 우선〈원시열반경〉에서는 제행무상 일체행

고 제법무아라는 불멸상주의 실체가 없다고 설해져
있다. 그러나〈대승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
이라는 출세간의 상주불멸하는 불성이 있다고 설해
져 있다.
〈대승열반경〉은 최초 부분에서 불타는 대선정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설한다. 불타의 열반은
소위 죽음과는 달리 수명이 무량하여 유구불멸하다
고 설한다. 그리고 불타의 신체는 상주불괴하고 불
타의 언설은 진리이다. 이 두 가지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불타는 언제나 중생의 곁에 있으면서 보살펴주
는데, 그 남겨놓은 진리의 말씀을 암기하고 염송하
며 서사하면 우리네 몸에 불타의 공덕이 터득된다고
가르친다. 
경전의 중간 부분에서는 아사세왕의 병과 고뇌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가 불타를 만나고 설법
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불타의 설법에 감명을
받고 반성을 하며 엘란다라는 독나무에서 전단수의
싹이 트는 것을 비유하고, 포학한 마음이 없는 자신
에게 이제는 불타에게 귀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
났다고 말한다. 경전에서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 만
들어 낸 불가사의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마찬가지
의 중간 부분에서는 열반에 대하여 계속 상세한 설
명을 하고 그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갖가지의 수행
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불성에 대해서
도 갖가지 비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열반경의 핵심사상이기도 하다. 
불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하

고, 불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와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그리고 불성의 소재에 관한 설명
에서는 인중유과설·인중무과설·중연화합설에 대
하여 설명한다. 경전의 끝 부분에서는 어째서 쿠시나
가라에서 임종을 맞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
행 도중에 병에 걸리는데 그 장소가 쿠시나가라에서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쿠시나가라에서 임종을 맞
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불타가 일찍이 바라문과 대론했던 내용을
길게 설명한다. 특히 아트만에 관한 선니외도와의 대
론은 불성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다.
〈열반경〉의 가르침은 열반과 불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열반의 속성으로는 법신·반야·해탈이 개
별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나아가서 상·락·
아·정의 네 가지 덕성은 각각 상바라밀·락바라
밀·아바라밀·정바라밀 등 사바라밀다로 설정되
어 있는데 네 가지 고·공·무상·무아의 사전도행
을 물리치는 개념이다. 불성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출체문·인과문·견성문·유무문·삼세문·회통
문의 6가지로 분별하여 설명
한다. 이와 같은〈열반경〉이
보여주는 선법의 요소는 대
단히 풍부해 달마로부터 혜
능에 이르는 초기선종에서

〈유마경〉〈반야경〉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의용됐다.

도가깊을수록평범하다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

김호귀동국대선학과외래교수

열반과 불성을 담은 경전

무불선원선원장

선경해제
한국선과선어록 열반경

윤상민의 서화산책 석가모니 찬탄 게송

서예가·동아미술상수상

불성은열반의바탕·속성으로발전

〈열반경〉은편찬본과창작본으로나뉘어

〈원시열반경〉, 불멸상주의실체없다

〈대승열반경〉, 상주불멸하는불성이있다

믿음과닦음

부처님 같은 이 없네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世間所有我盡見 一굷無有如佛者(천상천
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이 없으며 시방세계에서도 또한 비교할

사람 없네.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둘러보아도 그 무엇도 부처님 같은 이
없네. - 〈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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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 또 역
比: 견줄 비
盡: 다할 진
굷: 온통 체, 끊을 절


